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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폭염 속 농업인 안전 지
원
농업인 단체에 야외작업용품 전달…온열질환·자외선 노출 예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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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 의령지사가 폭염이 이어지는 가운데 야외 영농활동이 많은 지역 농업인

의 안전을 지원하기 위해 현장 대응에 나섰다.

한국농어촌공사 의령지사(지사장 이재경)는 23일 지역 농업인 단체 대표들을 초청해 폭염 극

복용품인 선크림을 전달했다고 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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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하기

이번 행사는 여름철 장시간 야외에서 작업하는 농업인의 온열질환과 자외선 노출에 따른 건

강 위험을 줄이기 위해 마련됐다. 의령지사는 농업인들이 영농현장에서 활용할 수 있도록 선

크림을 전달하고 폭염 속 건강관리와 안전한 야외활동을 당부했다.

농업인은 작물 재배와 농업시설 관리 과정에서 장시간 햇볕에 노출되는 경우가 많아 여름

철 폭염에 상대적으로 취약하다. 특히 기온이 높은 시간대의 작업은 온열질환 위험을 높

일 수 있어 충분한 수분 섭취와 휴식, 햇볕 노출 최소화 등 예방조치가 필요하다.

이재경 의령지사장은 “계속되는 폭염 속에서 현장 영농활동에 애쓰는 농업인들의 건강과 안

전이 무엇보다 중요하다”며 “이번 물품이 농업인들의 안전한 여름나기에 도움이 되길 바란

다”고 말했다.

의령지사는 농업인의 안정적인 영농환경 조성을 위해 용·배수로 정비와 농업기반시설 관

리 등을 추진하는 한편, 지역사회와 연계한 나눔과 봉사활동도 이어갈 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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